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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봄/여름 패션위크에서는 파격적인 패션 모험을 

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한 파격과 우아함이 혼재된 새롭

고 다양한 트렌드가 출현했다. 디자이너들은 오래되어

도 가치가 있는,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이템을 

부활시켰다. 

2019 봄/여름 시즌 여성들의 옷장을 장식할 가장 확

실한 트렌드를‘FASHION n’(fashionn.com)이 소개

했다.

1. 시즌리스 필수템, 데님의 재구성

데님이 계절과 상관없는 시즌리스 필수템이라는 사실

은 부인할 수 없다. 시즌리스 아이템의 대표주자로 자리

잡은 데님은 2019 봄/여름 패션위크 런웨이 무대를 통

해 일반적인 청바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뛰어 넘는 완전

히 재구성한 데님들이 많이 선보였다. 

2019 봄/여름 시즌에는 매칭 세퍼레이트, 비현실적인 

애시드-워시 점프슈트, 혹은 해체주의적인 스커트 등

으로 데님이 또다른 진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.

2. 웨어러블 파워풀 잇템, 베스트

오버사이즈 비율, 엑스트라 포켓, 엣지있는 디자인으

로 새롭게 구성된 베스트(Vest)는 2019 봄/여름 시즌 소

비자들이 가장 선호할만한 감초 아우터웨어로 부상했

다. 베스트는 데이 드레스와 레이어드하거나 또는 쇼츠

와 매치하는 등 보헤미안 스타일링을 연출하는 잇템으

로 조연에서 벗어나 주연의 대열에 합류했다.

3. 아웃 오브 어반, 워너비 서퍼

서핑 트렌드가 웨어러블한 패션으로 탄생했다. 서핑을 

직접 체험하지 않더라도 플립-플랍, 잠수복, 버킷 햇, 사

이키델릭 홀치기 염색 등을 통해 서핑 문화를 반영한 패

션 트렌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. 

4. 봄날의 향기, 스위트 셔빗 컬러

파스텔 컬러는 런웨이에서 늘 있는 듯 없는 듯 봄날을 

위한 감초같은 역할을 했다. 

2019 봄/여름 패션위크 런웨이에서도 파스텔 컬러가 

봄 바람으로 물들었으며 보다 가볍고 부드러운 색조의 

핑크, 블루, 옐로, 라일락, 그린 등 페일 파스텔컬러가 주

목을 받았다.

5. 잔주름 & 반짝임

보통 반짝임은 나이트-데이트나 레드-카펫에 어울

리는 아이템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

2019 봄/여름 패션 트렌드 키워드

주름 광택 패브릭을 과시하거나 데님과 하이-샤인 블

레이저와 짝을 맞춘 스타일이 다수 등장했다.  

광택감있는 드레스와 스커트, 원피스 등은 입체적인 

주름장식과 만나 여성미를 발산하는 새로운 룩으로 진

화했다. 

6. 손녀에게 주는 할머니의 선물, 크로셰

 많은 디자이너들이 내년 봄 크로셰(Crochet)로 눈길

을 돌렸다. 자극적인 올을 성기게 짠 옷감부터 니트 플

오버에 이르기까지 할머니의 옷장에서 보았던 크로셰

보다 섹시하고 보헤미안 감성의 매력적인 룩으로 변주

했다. 

크로셰는 프랑스어로 훅(hook)을 뜻하며, 영어로는 훅

을 이용하여 실 또는 다른 재료의 가닥들로부터 천을 만

드는 과정을 의미한다. 

7. 극단적 섹시미, 힙 컷아웃

패션위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섹시하고 또한 웨어

러블한 트렌드는 힙 컷아웃이다. 이번 시즌에는 블레이

저와 바디슈트부터 맥시 드레스에 이르기까지 섹시미를 

강조한 스타일이 다양하게 제시되며 섹시 트렌드의 끈

질긴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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